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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Bullying is a global problem, and various programs are under way to prevent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school bullying interventions for Korean school-age children and adolescents. Methods: Online 
databases such as RISS, KISS, DBpia, NDSL and KMBASE were searched, identifying 32 intervention studies 
published from January 2009 to November 2018. Results: Thirty-two intervention studies were identified: 23 
included school bullying prevention and 9 included school bullying treatment for victims or youth at high risk for 
bullying. The main purpose of preventive intervention was to decrease the bystander's attitude toward group 
bullying and treatment program was to improve the psychosocial adaptation of bullying victims. The school bullying 
interventions varied from group counseling, social skills training, art therapy, bibliotherapy using role-play, game 
& activities. Classroom environment variables and self-esteem, peer-related variables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the school bullying prevention programs and school bullying treatment programs, respectively. Conclusion: There 
is potential for enhancing the outcomes of the behavioral, inter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 Integrated 
interventions considering the individuality, gender and physic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ll also be 
needed. However, a rigorous study design is required to compensate for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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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학교폭력실태 전수
조사에서 약 6만 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하 으며,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5.6%)과 집단
따돌림(23.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 물리적 폭력
은 2017년부터 하락세인 반면, 정서적 폭력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
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 ․ 지원 기
반을 확충하여 피해 학생 보호 ․ 치유 확대와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
고 있다.2) 그럼에도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청소년 폭행 및 사망 
사건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청소년 강력범죄가 발
생할 때마다 처벌 강화 및 소년법 폐지에 관한 이슈들이 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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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고 있다. 
집단따돌림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같은 집단 내
에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집단이 한 개인에게 심리적, 언어적,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다. 집단따돌림은 힘의 불균형
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동등한 힘을 가진 개인 간의 
싸움과는 구별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
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공격 형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되었다.3,4) 
또래 집단은 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준, 개인적 관계의 추구, 
소속감 제공, 자아통합 등 자아정체감의 원천이자 아동의 사
회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며,5) 인격 형성이나 사회성 
습득에 있어서 그 향력은 매우 크다. 또한, 또래 집단은 아동 
․ 청소년의 사고 및 가치체계, 행동 규범의 중요한 준거로 작용
한다. 이에 아동 ․ 청소년은 또래 집단 내 문화를 통해 자아정체
감 형성 및 올바른 사회화 등의 긍정적인 향을 받기도 하지
만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받는 경우 
자아존중감 발달 저해와 같은 부정적인 향을 받을 수 있다.6) 
선행연구에서는 또래 관계에서 집단따돌림의 경험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심리적 발달 
및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며,7) 아동 ․ 청소년기에 
겪었던 집단따돌림의 경험은 성인기의 정신 병리적 증상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끊
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연결된 상태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본인
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을 추구하고, 사회 집단에서의 
소속감과 애정을 갈구하게 된다. 이렇듯 자신이 속한 집단에 
강하게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아동은 가족 내에서 가족원으로서 존재가치를 느끼고 성장하
여 또래 집단 속에 포함되는데, 아동 ․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소속 및 애정 욕구가 충족되면 또래 집단에서 편안함을 얻어 
자아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성공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하
다.9)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 현상은 매우 
강한 집요함을 보이고, 점점 잔인화되고 있으며 방법도 다양
화되고 있다.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집단따돌
림을 방관하고 죄의식 없이 따돌림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집단따돌림이 학생들 사이에서 은 히 이루어지므
로 교사들이 알아차리기 어렵고 예방 및 개입이 늦어지는 문제
점이 있다.10)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
사 보고’에 따르면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한 방관 비율이 
30.1%로 2017년 대비 9.8% 증가하 다.1) 방관자집단은 집단
따돌림 피해자를 지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복이나 피해
가 두려워 쉽게 나서지 못하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고 보고되
었는데, 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일반 학생을 위한 집
단따돌림 예방 ․ 행동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11)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
은 이론적 토대와 구성요소가 프로그램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
인에 따라 중재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집단따돌림은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가해자와 피해자, 다수의 방관자로 구성되어 있고, 다수의 방
관자는 언제든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12) 따라
서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 또는 일반 학생을 포함하는 집단
따돌림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집단따돌림은 서로 따돌리고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에 이
르게 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회 ․ 문화적 배경의 충돌에서 비
롯된다. 집단따돌림은 그 자체가 문화 현상이며, 문화 현상으
로서 집단따돌림은 그것에 선행하는 또 다른 문화 현상과 유기
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13) 따라서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고 대
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한 역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른 역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집단
따돌림 관계자들을 둘러싼 가정, 사회, 국가 등 사회 ․ 문화적 
요소를 파악하고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 ․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외의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는 학령기 아동 ․ 청소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14,15) 있으나, 국내
에는 집단따돌림 중재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중재연구
의 특성 및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령기 아동 ․ 청소년의 집단따
돌림 중재연구를 연구대상자 및 중재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령기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
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집단따돌림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학령기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시행된 집단따돌림 중재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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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연구이다. 
2. 연구대상 논문
연구는 핵심질문인 대상자(Participants), 중재(Interventions), 
비교중재(Comparisons), 결과(Outcomes)를 의미하는 ‘PICO’
에 따라 문헌 검색을 진행하 다. 본 연구의 대상(P)은 학령기 아
동 ․ 청소년이며, 중재(I)는 학령기 아동 ․ 청소년을 위해 이루어
진 집단따돌림 중재, 비교중재(C)는 제한하지 않았고, 중재결
과(O)는 학령기 아동 ․ 청소년 대상 집단따돌림 중재의 효과로 
정하 다. 
문헌의 선정과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정기준은 첫째,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어와 한국어로 된 
학술논문이다. 둘째, 연구대상은 학령기 아동 ․ 청소년이다. 셋
째, 국내 학위논문, 단일군 사전사후 연구, 대조군 사전사후 연
구, 무작위 대조군 연구, 예비조사도 포함하 다. 넷째, 집단따
돌림 관련 변수를 결과변수로 제시된 경우를 포함하 다. 배
제기준은 첫째, 건강한 초중고 학생이 아닌 유아대상이나 정
서행동장애, 가출 청소년, 미혼모와 같은 위기 학생 또는 부적
응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경우는 배제하 다. 둘째, 연
구설계가 질적연구, 문헌고찰 연구, 사례연구인 경우 배제하
다. 단, 피해자 대상 중재 프로그램은 더 많은 문헌을 살펴보
기 위해 사례연구를 포함하 다. 셋째, 사이버 괴롭힘, 일반적
인 학교폭력(school violence) 중재는 배제하 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
(KISS), DBpia,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KMBASE)를 통해 검색을 시행하 으며, PICO
에서 검색과정에서 선정 대상 논문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용어로 검색어를 구성하 으며, 나머지 선정기준은 검색
된 논문의 세부 검토를 통해 선별을 진행하 다. 2009년 1월 1
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발간된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
문을 모두 포함하고, 검색기간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으며, 집단따돌림 중재의 최신경향
을 살펴보기 위해 검색일 기준으로 최신 10년 논문으로 제한
하 다. 
검색어에 사용된 주제어는 “집단따돌림 AND 중재” 다. 
문헌검색에 사용된 검색어는 아래와 같다.
 Bullying, 집단따돌림, 집단괴롭힘(in abstract or full 
text) 
 프로그램, 중재, 예방. 검색식에 따라 학술 데이터베이스
에서 검색된 논문은 모두 2,624건으로 검색된 논문 중 중
복검사를 통해 1,476건이 제외되고, 1,148건의 논문들이 
1차로 선별되었다. 이후 제목과 초록을 통해 선정, 배제기
준에 따라 44건의 논문이 2차 선별되었다. 최종적으로 전
문(full-text) 확인 가능성, 선정기준에 따라 1차 전문 검토
를 통해 주요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대상 논문을 제외하는 
3차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32편이 선정되었다. 
대상 논문 선별 과정은 Fig. 1에 제시하 다. 
선정문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출하여 집단따
돌림과 관련하여 예방 중재와 피해자 및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제공된 프로그램으로 그 구성과 특성에 따라 분류하 다. 
연 구 결 과
32편의 연구(학술지 15편, 학위논문 17편)가 포함기준을 충
족하 다. 연구대상자에 따라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23편
Table 1과 고위험군 및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 9편 Table 2로 
분류하여 살펴보았고, 선정된 연구의 주요 특성은 Tables 1, 2
에 제시하 다. 
1. 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들은 2009~2018년 사이에 출판되
었고, 32편 모두 국내출판 연구이다. 연구설계는 단일군 사전-
사후 연구가 9편(1~9),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연구가 23편이었
고,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없었다. 예방 프로그램 연구의 대상
자 수는 25~187명이며, 연령은 초등학교 3~6학년이었다. 피
해자 대상 프로그램 연구의 대상자 수는 4~85명이며, 예방 프
로그램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생인 것과 다르게 주로 중학생(6
편)과 고등학생(1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집단따돌림 예
방 프로그램은 주로 학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실에서 시행되었으며, 피해자 및 고위험군 대상 
연구는 해당 학생을 선별하여 학교 내 상담실, Wee클래스, 청
소년 상담기관에서 진행되었다. 
2. 대상 논문의 중재 목표
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중복되는 변
수가 있다면 중복으로 중재 목표에 기술하 다. 예방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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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luded after full text review (n=12) 
- No intervention study (n=7)
- No full text (n=3)
- No targeted population (n=2)
 Remain after screening of 
 titles and abstracts (n=44)
 Research used for 
 analysis (n=32)





 Excluded after screening of titles and 
 abstracts (n=1,104)
Fig. 1. Flow of studies included from database search.
램에서는 학급구성원의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변화가 18
편(78.3%)으로 주를 이루었다(4, 6, 8, 9, 12-25). 이외에 학급구
성원들의 관계성 증진 및 응집력향상이 5편(4, 21, 24-26), 사
회적 기술 증진이 7편이었으며(1, 6, 7, 12, 17-19),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증진 및 우울 감소가 2편(24, 27)있었다. 다음으로 
집단따돌림 고위험군 및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의 목적은 9편 
모두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증진이었으며, 
자아존중감 및 자기개념 향상 6편(2, 3, 5, 28-30), 우울, 불안 등 
정서 향상이 3편(5, 10, 29), 또래관계 향상이 3편(29-31)이었다. 
3. 대상 논문의 중재방법
 예방 프로그램은 주로 학급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중재가 
이루어진 반면, 피해자 및 고위험군 대상연구는 피해학생 및 
고위험군을 선별(3, 5, 28-31) 또는 학교 및 지역사회 상담 프로
그램에 참가했었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2, 10, 32). 집
단따돌림 피해자를 선별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다요인 인성검
사, 집단따돌림 피해학생 판별척도, 교우관계분석 등 다양한 
선별도구들이 사용되었다. 
 중재제공 형태를 보면 또래상담 중재 1편(8)은 개별 및 소
그룹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31편 연구는 그룹 및 집단을 대
상으로 제공되었다. 프로그램 진행 기간은 2주~6개월이었으
며, 4~6주가 22편으로 가장 많았다. 집단따돌림 중재 프로그
램을 시행한 학문분야는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미술치료 등 
다양하 으며 교육학 심리상담 전공자에 의한 연구가 21편으
로 주를 이루었다. 
4. 대상 논문의 중재 내용
학령기 아동 ․ 청소년 대상 집단따돌림 중재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 감정표출, 사회적 기술 증진 등 다방면의 내용을 복합적으
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집단따돌림 중재는 사회
생태학적 예방 모델(social-ecological model of prevention)16)
에 따라 개인수준, 대인관계수준, 공동체수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예방 프로그램 23편 중 개인수준 중재는 15편이
었고, 독서, 놀이치료, 게임, 역할극 등을 통해 집단따돌림을 
막을 수 있는 개인의 행동 및 기술을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자
기주장 및 공감훈련 등이 이루어졌다. 대인관계수준 중재는 5
편이었고, 긍정적인 또래관계 및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
한 집단 및 또래 상담, 미술치료 등이 이루어졌다(4, 8, 9, 15, 
24). 공동체수준 중재는 3편이었고, 학급응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게슈탈트 치료, 비폭력 대화 훈련, 학급미술치료 등이 이
루어졌다(13, 21, 25). 
피해자 및 고위험군 대상 프로그램 9편 중 개인수준 중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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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황지혜·석윤희·박효경 등
5편이었고, 우울, 불안, 자존감 등을 다루기 위한 숲 치료, 미술
치료, 용서상담 등이 이루어졌다. 대인관계수준 중재는 3편으
로 정서조절, 강점기반 집단상담, 사회적 기술 훈련이 이루어
졌다(29, 30, 31). 공동체수준 중재는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문
학치료가 이루어졌다(32). 
5. 대상 논문의 중재 효과 
학령기 아동 ․ 청소년 대상 집단따돌림 프로그램의 결과변
수는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과 고위험군 및 피해자 대상 프
로그램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예방 프로그램 결과변수는 또래
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변화, 개인내적요인, 대인관계, 학급환
경 관련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고, 피해자 프로그램은 개인내
적요인, 대인관계, 학급환경 관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예
방 프로그램은 주로 또래괴롭힘 참여역할행동이 주로 보고되
었고, 고위험군 및 피해자 대상 연구는 개인내적 변수와 대인
관계 변수가 보고되었다.
1)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결과변수 
(1)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은 Seo11)의 분류에 의해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가해동조자, 피해아 방어자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학급구성원의 방관자적 태도에 관한 변수는 23편 중 14
편(4, 6-9, 11, 12, 15, 16, 18, 20-23)의 연구에서 평가되었으며, 
1편(6)을 제외한 연구 모두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집단따
돌림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에 효과적인 중재로는 집단상담
(11, 16, 20, 22)과 공감 프로그램(7, 18, 23)이 주를 이루었고, 
이외에 또래지지, 또래상담(8, 15), 미술치료(4), 독서치료(12), 
비폭력의사소통훈련(21), 인권교육(6), 협동게임(9)과 같은 다
양한 중재 프로그램이 있었다. 방관자적 역할 행동 변수는 3편
(13, 14, 25)의 연구에서 평가되었고, 창의적 문제해결을 적용
한 학급미술치료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나(25) 나머지 2
편에서는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 
또래괴롭힘 피해, 가해행동 및 태도는 10편(1, 7-9, 11, 14, 
15, 24, 25, 27)에서 평가되었고, 2회기로 진행된 1편(1)을 제외
한 7편의 연구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다. 또래괴롭힘 피해, 가
해행동 및 태도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또래상담, 또래지지, 
또래관계 증진 등 또래 관련 프로그램이 3편(8, 15, 24)이었고, 
이 외에 공감 프로그램(7), 집단상담(11), 독서치료(27), 미술
치료(25), 자기주장훈련(14), 협동게임(9) 등이 있었다. 피해자
방어 및 도움행동은 5편(13, 14, 18, 19, 25)의 연구에서 평가되
었고 일관적인 효과는 없었다. 피해자 방어역할에 유의한 효
과 있는 중재는 미술치료(25) 고, 집단따돌림에 대한 도움행
동에 효과가 있는 중재는 공감훈련 프로그램이었다(18). 가해
자 및 중립적 동조행동은 4편(14, 17, 25, 26)의 연구에서 평가
되었으며, 1편을 제외한 3편(14, 17, 25)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동조행동에 효과적인 중재는 미술치료(25)와 공감 프
로그램(17)이었으며, 자기주장훈련(14)은 중립적인 동조에는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나 가해동조역할 감소에는 유의한 효과
가 없었다.
 
(2) 개인내적 변수 
학령기 아동 ․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개인내적 변수
는 2편의 연구에서 측정되었고, 자아탄력성(27), 자존감 및 우
울(24)이 측정되었다. 독서치료(27)는 자아탄력성에 효과가 
있었고,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24)은 학급구성원들의 우울
에 효과가 있었지만 자존감에는 효과가 없었다.
(3) 대인관계 변수 
학령기 아동 ․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대인관계 변수
는 7편(1, 6, 9, 12-14, 26)의 연구에서 평가되었고, 자기주장력
(14)과 인지적 공감의 하위 역인 관점취하기(26)를 제외한 
대인관계 변수인 정서적 공감(12, 26), 또래수용도(9), 또래애
착(13), 또래괴롭힘 허용도(14), 인권감수성(6)에서 유의한 효
과가 있었다. 대인관계 변수에 효과적인 중재는 독서치료(12), 
게슈탈트 집단상담(13, 26), 협동게임(9), 자기주장훈련(14) 등
이었다. 
(4) 학급환경 관련변수 
학급환경 관련변수는 3편의 연구에서 학급분위기, 학급응
집력, 학교생활 만족도 등으로 평가되었고, 3편 모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13, 21, 25). 학급환경 관련변수에 효과적인 중
재는 알아차림 및 관계성을 중시하는 게슈탈트 집단상담(13), 
비폭력 의사소통훈련(21), 창의적 문제해결모형을 적용한 미
술치료(25)가 있었다. 
2) 집단따돌림 피해자 및 고위험군 대상 결과변수 
(1) 개인 내적 변수
 집단따돌림 피해자 및 고위험군 대상 중재 9편 중 자기이해 
및 감정 표출을 통한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은 6
편(2, 3, 28-31)의 연구에서 평가되었고, 중재 후에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에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 다. 자아존중감 및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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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령기 아동 ․ 청소년 대상 집단따돌림 중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효능감에 효과적인 중재는 용서, 미술치료, 강점기반의 집단
상담(2, 28, 30), 사회적 기술훈련(31), 숲 치료(3), 정서조절 프
로그램(29)이었다. 회복탄력성은 1편의 연구에서 평가되었고, 
문학치료 프로그램(32) 후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우울, 불안
은 2편(5, 10) 연구에서 측정되었고, 우울, 불안에 효과적인 중
재는 따돌림 상황을 재연하는 드라마를 이용한 역할연습 및 사
회적 기술을 시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10)과 집단미술치료
(5) 다. 심리적 안녕감은 1편의 연구에서 측정되었고, 강점기
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유의한 효과가 보고되었다(30). 
(2) 대인관계 변수
6편의 연구에서 또래관계, 사회적 기술 등 대인관계 변수가 
측정되었다. 3편의 연구에서 또래관계에 대해 평가되었고, 3
편(29-31) 모두 중재 후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또래 관련 변
수에 효과적인 중재는 사회적 기술훈련, 정서조절 중재, 강점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었다. 1편의 연구에서 사회적 기술
이 측정되었고, 학교방학기간 6일을 이용하여 자기인식 및 사
회적 기술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 고 주장
성(assertiveness)과 공감성(empathy)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
었지만 자기조절(self-control)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10). 
또한 2편의 연구에서 정서조절과 용서가 측정되었는데, 정서
조절 프로그램(29)과 용서상담(28) 프로그램에서 각각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3) 학급환경 관련
 학교생활 적응은 1편의 연구에서 측정되었고 문학치료 프
로그램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32).
논 의
본 연구는 2009년에서 2018년 사이에 국내에서 발간된 논
문을 중심으로, 아동 ․ 청소년 대상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과 고위험군 및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중재의 구성
요소 및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중재 대상은 예방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집중되어 
있었고,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중학생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또래집단 간의 사회성이 발달 되는 시기인 동시에, 또
래 관계에서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연령이 
10~14세이므로17) 건강관리자들은 이 시기 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어린 나이인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저학년
을 대상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재는 
주로 수업시간이나 학교상담실에서 진행되었는데, 학교상담
실은 접근성은 높지만 집단따돌림에 대한 낙인과 심리적인 피
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따돌림 프로그램 운
과 관리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집단따돌림 예방 프
로그램 경우 주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중재를 시행하 으며, 
10-20명 이상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한 학교에 혼재되어 있
는데, 이것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확산(contamination 
of treatment)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학급을 구분하여 위해 좀 더 엄격한 연구설계가 필요
할 것이다. 고위험군 및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숲 치료 
85명 대상자를 제외하고, 4~32명으로 다양하 다.고위험군 
및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또래의 시선이 민감하고, 
인원이 많은 경우 자유롭게 자신이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상자특성 및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한 그룹에 
포함되는 적절한 인원을 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은 지속적인 고통을 받으면서도 보복
이 두려워 자신의 피해사실을 숨기므로 조기발견 및 치료 프로
그램 참여가 어려운데 대신 두통, 무력감, 기운 없음 등의 신체
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이러한 단서를 바
탕으로 피해학생을 선별해내고, 심각한 심리사회적인 질환으
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 접근
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피해학생 뿐 아니라 가해자 및 다수의 
방관자 집단에 대한 교사의 참여를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의료진은 집단따돌림을 포함
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아동 ․ 청소년
을 위한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도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환경 일선에 있는 담임
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와 연계한 정신과 전문의 등 다학제
적인 분야의 참여가 도움이 될 것이다.18) 
개별 및 2~3명의 소집단 아동 대상으로 시행한 또래상담자 
중재는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방관태도에 효과가 있었는데, 
집단따돌림의 경우 그대로 둔다면 학급구성원 간의 갈등이 점
점 더 증가하며 매일 봐야 하는 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지속적
인 심리적인 고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현장에서 학급 집
단역동을 가장 잘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의미 있는 
또래를 활용한 접근 및 중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19) 아동은 
놀이를 통해 공격성을 분출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
으므로 협동게임이나 놀이치료처럼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고
려한 간호의 치료적 놀이도 중재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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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자신의 따돌림 상황을 드라마로 재연하거나 역할놀이
를 통한 중재는 우울, 불안, 공감 등 사회적 기술, 집단따돌림 
방관태도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는데, 사이코드라마 같은 집단
심리요법 적용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최
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의 확산으로 인해 집단따돌
림 피해자를 24시간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도 확산되고 있으므
로 아동 ․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스마트폰 기반으로 중재에 대
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15)
한편, 2편의 연구에서 6주, 3개월 추적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우울, 용서 등의 정서와 사회적 기술 등이 변수로 측정되었고 
중재 효과는 지속되지 않았다. 학교 및 국가 차원의 집단따돌
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단발적인 프로그
램의 적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며, 장
소와 시간 제약이 적은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연구가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20) 중재회기는 주로 6~10회기 이상 
진행되었지만 따돌림 여중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2회기 사회
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서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가 유의하
게 증가하 는데, 이것은 2주 단기간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
램 후 정신건강수준, 자존감 및 분노가 유의하게 감소한 Lee 
등2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단기교육으로 사회적인 행동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추적연구를 통한 과학
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총 32편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중재는 주로 집단
상담, 사회적 기술, 예술치료 등이 진행되었고, 중재형태에 따
른 일관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학급환경 
관련 변수에서 일관적인 효과가 있었고, 고위험군 및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또래 관련 변수에서 효과
가 있었다. 이외에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은 학생의 집단따
돌림에 대한 인식, 공감, 방관자 태도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회복력,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향을 미쳤지만, 적대감 감소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고위험군 및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
에서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 및 분노에 대한 변수를 측
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으로는 국내 연구로 제한을 두었
고,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예방 프
로그램의 효과 검정을 위해서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고위험군 및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의 
효과 검정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 측정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추가 중재가 필요한 대상은 없는지에 대한 추적 관
리가 필요하다. 또한 선정논문 3편에서는 여학생 대상의 연구
가 시행되었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집단따돌림을 하는 방식
을 포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젠더의 특성
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체계적 문헌고찰은 집단따돌림 예방 및 고위험군 및 피
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하며, 일반 학생은 물론 고위험군 및 피해자에 대
한 관심을 촉구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간호사와 보건교사는 
병원 및 학교 환경은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을 위한 예방 및 치료적 접근이 필요할 것
이다. 
결 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과 고위험군 
및 피해자 프로그램의 중재 내용과 효과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후 개발될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및 고위험군 및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재의 내용, 
중재 기간, 대상자 및 대상자 수, 중재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 다. 집단따돌림 중재는 주로 역할극, 게임, 놀이, 사회적 
기술훈련 등을 이용한 집단상담, 예술치료 등이 진행되었다. 
중재형태에 따른 일관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예방 프로그램에
서는 학급환경 관련 변수, 고위험군 및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
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또래 관련 변수에서 효과가 있었다. 추
후연구는 중재전달방식, 프로그램의 적용 기간 및 피해 학생
의 신체적인 건강 등을 고려한 의료진과 학교가 연계한 다학제
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집단따돌림 
중재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장기적인 추적조사와 
무작위 대조군 연구설계 등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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